
농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  

[조선농민] (총3호 1926년 2월 12일) 

1. 농촌청년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싶은 일. 

농촌청년에게 기대하고 싶은 일은 옛날과 같이 임군에게 충성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고 종래에 우리가 알아오던 것과는 도리어 반대 되는 관념을 가져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일을 아니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양반이라, 
잘난 사람이라 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안될 일이외다. 
우리가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절도나 강도와 같은 일이외다. 이제부터는 노동신성이라는 관념
을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못난 사람이니까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함
은 아주 못생긴 생각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래야 귀한 사람이요, 일 안하고 먹는 사람은 도적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노동을 신성하게 알고 놀고 먹는 사람을 
도적과 같이 사갈시하게 되는 날 이 세상은 고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농촌 청년으로 
하여금 노동하는 것을 최고도덕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2. 농촌청년을 위하여 실행하고 싶은 일. 

농촌청년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은 그네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사상을 고취하여 갑자기 고상한 
운동자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대체로 그네는 무지하여 전후 분별이 선명하지 못한 터인즉 우
선 간이한 국문을 가르치며 쉬운 숫자부터 알게 하여 농촌청년은 물론 농민 전부에게 다소라
도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비판을 가지
도록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농촌청년의 현대적 수양상 권하고 싶은 도서 및 잡지. 

내가 권하고 싶은 책은 유감이지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잡지는 더욱 없지 않습니까? 그
러나 구태여 권한다면 경제독본(일문), 자조론(육당 저)을 보라고 권할까요. 


